
오늘도 우리는 이 시리즈의 고정 선언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더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정렬되어진 
삶이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trying harder, 
but about living aligned with the Spirit).” 

 서론 ~ 우리는 주일을 살지만, 월요일에 무너집니다.
지난 주 우리는 “말씀 앞에 멈추는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멈춤은 월요일까지 이어지는가? 
주일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은 현실입니다. 주일에는 
“아멘”하지만 월요일에는 짜증냅니다. 주일에는 결단하지만 
월요일에는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신앙이 예배당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멈추게 하셨지만 그들을 그 방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감동이 아니라 월요일의 동행입니다.

 본론
 성령을 따라 “행하라” ~ 이것은 일상에서의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한 요구입니다.

[갈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행하라”는 헬라어 περιπατεῖτε(peripateite) 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움직이다”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것은 곧 이 명령이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신앙은 집회에서의 감정 고조가 아닙니다. 출근길의 
태도입니다. 가정에서의 말투입니다. 일상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의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주도권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동사는 ἄγονται(agontai) 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성령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돕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싶어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지만,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 신앙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묻는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가끔 실수를 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저는 때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는 설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누가 누구를 돕는거야? 이 예배를 내가 
주도하고 예수님은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날 도우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기도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쓰임을 받겠나이다.”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잠간만 
생각을 놓으면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의 신앙은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주께서 성전 밖에서의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뒤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오직 
“육체의 일”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육체는 열매가 아니고 
일(work of flesh)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월요일에 증명됩니다.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예배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확인됩니다. 직장에서 
확인됩니다. 운전 중에 확인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의 강도가 아니고, 기도의 시간적 분량이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소음을 키우지 않고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처럼 열매를 절로 
맺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인격과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들의 
표정에서, 언어에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월요일,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 우리가 새벽예배를 통해 요한복음 15장에서 
배운,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거하다”는 헬라어 μένω(meno) 입니다. “머물다, 지속하다, 
떠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거함은 잠시 방문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체류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에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신앙은 주일의 잔향이 아니라 거함의 지속성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지속되는 삶의 
너무나 소중한 성경적 예증을 이야기해봅시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성전 밖에서의 삶으로 함께 간 너무 소중한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예배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Need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성전 문 밖에서 예배의 연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성전 밖에서 시작되었고, 치유된 사람이 예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요일을 사는 성령 신앙입니다. 
예배는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확장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성령 신앙에는 
세가지 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신앙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연합(Union with Christ)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분입니다.
 두번째가 내주(Indwelling)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인도(Leading)입니다. 성령은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는 강압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멈출 줄 모르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적용 질문들을 
물어봅시다.
A. 나의 주일은 월요일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주는가?
B. 내 삶과 언어들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나?
C. 내 결정은 기도 없이 내려집니까?
D. 나는 성령의 미세한 감동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E. 나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성령과의 동행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결론입니다. ~ 멈춤은 걸음을 낳아야 합니다
지난 주 우리는 멈추었습니다. 멈추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걷습니다. 그러나 혼자 걷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었고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멈춘 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영적 순간이 
아니라, 월요일에 성령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spiritual moments on Sunday, but 
about walking with the Spirit on Monday).”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A. 주님, 내 신앙이 주일에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B. 월요일의 선택 속에서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C.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 속에 드러나게 하소서.
D.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E. 우리의 교회가 주일 교회가 아니라, 월요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월요일을 사는 성령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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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16]



오늘도 우리는 이 시리즈의 고정 선언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더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정렬되어진 
삶이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trying harder, 
but about living aligned with the Spirit).” 

 서론 ~ 우리는 주일을 살지만, 월요일에 무너집니다.
지난 주 우리는 “말씀 앞에 멈추는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멈춤은 월요일까지 이어지는가? 
주일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은 현실입니다. 주일에는 
“아멘”하지만 월요일에는 짜증냅니다. 주일에는 결단하지만 
월요일에는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신앙이 예배당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멈추게 하셨지만 그들을 그 방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감동이 아니라 월요일의 동행입니다.

 본론
 성령을 따라 “행하라” ~ 이것은 일상에서의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한 요구입니다.

[갈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행하라”는 헬라어 περιπατεῖτε(peripateite) 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움직이다”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것은 곧 이 명령이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신앙은 집회에서의 감정 고조가 아닙니다. 출근길의 
태도입니다. 가정에서의 말투입니다. 일상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의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주도권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동사는 ἄγονται(agontai) 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성령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돕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싶어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지만,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 신앙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묻는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가끔 실수를 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저는 때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는 설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누가 누구를 돕는거야? 이 예배를 내가 
주도하고 예수님은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날 도우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기도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쓰임을 받겠나이다.”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잠간만 
생각을 놓으면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의 신앙은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주께서 성전 밖에서의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뒤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오직 
“육체의 일”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육체는 열매가 아니고 
일(work of flesh)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월요일에 증명됩니다.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예배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확인됩니다. 직장에서 
확인됩니다. 운전 중에 확인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의 강도가 아니고, 기도의 시간적 분량이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소음을 키우지 않고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처럼 열매를 절로 
맺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인격과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들의 
표정에서, 언어에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월요일,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 우리가 새벽예배를 통해 요한복음 15장에서 
배운,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거하다”는 헬라어 μένω(meno) 입니다. “머물다, 지속하다, 
떠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거함은 잠시 방문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체류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에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신앙은 주일의 잔향이 아니라 거함의 지속성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지속되는 삶의 
너무나 소중한 성경적 예증을 이야기해봅시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성전 밖에서의 삶으로 함께 간 너무 소중한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예배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Need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성전 문 밖에서 예배의 연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성전 밖에서 시작되었고, 치유된 사람이 예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요일을 사는 성령 신앙입니다. 
예배는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확장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성령 신앙에는 
세가지 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신앙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연합(Union with Christ)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분입니다.
 두번째가 내주(Indwelling)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인도(Leading)입니다. 성령은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는 강압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멈출 줄 모르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적용 질문들을 
물어봅시다.
A. 나의 주일은 월요일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주는가?
B. 내 삶과 언어들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나?
C. 내 결정은 기도 없이 내려집니까?
D. 나는 성령의 미세한 감동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E. 나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성령과의 동행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결론입니다. ~ 멈춤은 걸음을 낳아야 합니다
지난 주 우리는 멈추었습니다. 멈추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걷습니다. 그러나 혼자 걷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었고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멈춘 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영적 순간이 
아니라, 월요일에 성령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spiritual moments on Sunday, but 
about walking with the Spirit on Monday).”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A. 주님, 내 신앙이 주일에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B. 월요일의 선택 속에서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C.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 속에 드러나게 하소서.
D.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E. 우리의 교회가 주일 교회가 아니라, 월요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리즈의 고정 선언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더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정렬되어진 
삶이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trying harder, 
but about living aligned with the Spirit).” 

 서론 ~ 우리는 주일을 살지만, 월요일에 무너집니다.
지난 주 우리는 “말씀 앞에 멈추는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멈춤은 월요일까지 이어지는가? 
주일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은 현실입니다. 주일에는 
“아멘”하지만 월요일에는 짜증냅니다. 주일에는 결단하지만 
월요일에는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신앙이 예배당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멈추게 하셨지만 그들을 그 방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감동이 아니라 월요일의 동행입니다.

 본론
 성령을 따라 “행하라” ~ 이것은 일상에서의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한 요구입니다.

[갈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행하라”는 헬라어 περιπατεῖτε(peripateite) 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움직이다”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것은 곧 이 명령이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신앙은 집회에서의 감정 고조가 아닙니다. 출근길의 
태도입니다. 가정에서의 말투입니다. 일상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의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주도권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동사는 ἄγονται(agontai) 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성령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돕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싶어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지만,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 신앙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묻는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가끔 실수를 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저는 때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는 설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누가 누구를 돕는거야? 이 예배를 내가 
주도하고 예수님은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날 도우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기도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쓰임을 받겠나이다.”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잠간만 
생각을 놓으면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의 신앙은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주께서 성전 밖에서의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뒤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오직 
“육체의 일”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육체는 열매가 아니고 
일(work of flesh)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월요일에 증명됩니다.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예배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확인됩니다. 직장에서 
확인됩니다. 운전 중에 확인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의 강도가 아니고, 기도의 시간적 분량이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소음을 키우지 않고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처럼 열매를 절로 
맺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인격과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들의 
표정에서, 언어에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월요일,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 우리가 새벽예배를 통해 요한복음 15장에서 
배운,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거하다”는 헬라어 μένω(meno) 입니다. “머물다, 지속하다, 
떠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거함은 잠시 방문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체류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에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신앙은 주일의 잔향이 아니라 거함의 지속성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지속되는 삶의 
너무나 소중한 성경적 예증을 이야기해봅시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성전 밖에서의 삶으로 함께 간 너무 소중한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예배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Need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성전 문 밖에서 예배의 연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성전 밖에서 시작되었고, 치유된 사람이 예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요일을 사는 성령 신앙입니다. 
예배는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확장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성령 신앙에는 
세가지 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신앙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연합(Union with Christ)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분입니다.
 두번째가 내주(Indwelling)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인도(Leading)입니다. 성령은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는 강압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멈출 줄 모르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적용 질문들을 
물어봅시다.
A. 나의 주일은 월요일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주는가?
B. 내 삶과 언어들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나?
C. 내 결정은 기도 없이 내려집니까?
D. 나는 성령의 미세한 감동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E. 나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성령과의 동행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결론입니다. ~ 멈춤은 걸음을 낳아야 합니다
지난 주 우리는 멈추었습니다. 멈추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걷습니다. 그러나 혼자 걷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었고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멈춘 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영적 순간이 
아니라, 월요일에 성령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spiritual moments on Sunday, but 
about walking with the Spirit on Monday).”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A. 주님, 내 신앙이 주일에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B. 월요일의 선택 속에서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C.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 속에 드러나게 하소서.
D.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E. 우리의 교회가 주일 교회가 아니라, 월요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리즈의 고정 선언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더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정렬되어진 
삶이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trying harder, 
but about living aligned with the Spirit).” 

 서론 ~ 우리는 주일을 살지만, 월요일에 무너집니다.
지난 주 우리는 “말씀 앞에 멈추는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멈춤은 월요일까지 이어지는가? 
주일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은 현실입니다. 주일에는 
“아멘”하지만 월요일에는 짜증냅니다. 주일에는 결단하지만 
월요일에는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신앙이 예배당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멈추게 하셨지만 그들을 그 방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감동이 아니라 월요일의 동행입니다.

 본론
 성령을 따라 “행하라” ~ 이것은 일상에서의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한 요구입니다.

[갈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행하라”는 헬라어 περιπατεῖτε(peripateite) 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움직이다”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것은 곧 이 명령이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신앙은 집회에서의 감정 고조가 아닙니다. 출근길의 
태도입니다. 가정에서의 말투입니다. 일상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의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주도권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동사는 ἄγονται(agontai) 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성령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돕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싶어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지만,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 신앙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묻는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가끔 실수를 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저는 때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는 설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누가 누구를 돕는거야? 이 예배를 내가 
주도하고 예수님은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날 도우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기도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쓰임을 받겠나이다.”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잠간만 
생각을 놓으면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의 신앙은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주께서 성전 밖에서의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뒤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오직 
“육체의 일”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육체는 열매가 아니고 
일(work of flesh)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월요일에 증명됩니다.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예배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확인됩니다. 직장에서 
확인됩니다. 운전 중에 확인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의 강도가 아니고, 기도의 시간적 분량이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소음을 키우지 않고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처럼 열매를 절로 
맺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인격과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들의 
표정에서, 언어에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월요일,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 우리가 새벽예배를 통해 요한복음 15장에서 
배운,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거하다”는 헬라어 μένω(meno) 입니다. “머물다, 지속하다, 
떠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거함은 잠시 방문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체류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에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신앙은 주일의 잔향이 아니라 거함의 지속성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지속되는 삶의 
너무나 소중한 성경적 예증을 이야기해봅시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성전 밖에서의 삶으로 함께 간 너무 소중한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예배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Need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성전 문 밖에서 예배의 연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성전 밖에서 시작되었고, 치유된 사람이 예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요일을 사는 성령 신앙입니다. 
예배는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확장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성령 신앙에는 
세가지 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신앙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연합(Union with Christ)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분입니다.
 두번째가 내주(Indwelling)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인도(Leading)입니다. 성령은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는 강압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멈출 줄 모르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적용 질문들을 
물어봅시다.
A. 나의 주일은 월요일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주는가?
B. 내 삶과 언어들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나?
C. 내 결정은 기도 없이 내려집니까?
D. 나는 성령의 미세한 감동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E. 나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성령과의 동행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결론입니다. ~ 멈춤은 걸음을 낳아야 합니다
지난 주 우리는 멈추었습니다. 멈추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걷습니다. 그러나 혼자 걷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었고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멈춘 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영적 순간이 
아니라, 월요일에 성령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spiritual moments on Sunday, but 
about walking with the Spirit on Monday).”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A. 주님, 내 신앙이 주일에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B. 월요일의 선택 속에서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C.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 속에 드러나게 하소서.
D.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E. 우리의 교회가 주일 교회가 아니라, 월요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리즈의 고정 선언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더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정렬되어진 
삶이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trying harder, 
but about living aligned with the Spirit).” 

 서론 ~ 우리는 주일을 살지만, 월요일에 무너집니다.
지난 주 우리는 “말씀 앞에 멈추는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멈춤은 월요일까지 이어지는가? 
주일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은 현실입니다. 주일에는 
“아멘”하지만 월요일에는 짜증냅니다. 주일에는 결단하지만 
월요일에는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신앙이 예배당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멈추게 하셨지만 그들을 그 방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감동이 아니라 월요일의 동행입니다.

 본론
 성령을 따라 “행하라” ~ 이것은 일상에서의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한 요구입니다.

[갈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행하라”는 헬라어 περιπατεῖτε(peripateite) 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움직이다”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것은 곧 이 명령이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신앙은 집회에서의 감정 고조가 아닙니다. 출근길의 
태도입니다. 가정에서의 말투입니다. 일상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의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주도권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동사는 ἄγονται(agontai) 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성령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돕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싶어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지만,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 신앙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묻는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가끔 실수를 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저는 때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는 설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누가 누구를 돕는거야? 이 예배를 내가 
주도하고 예수님은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날 도우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기도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쓰임을 받겠나이다.”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잠간만 
생각을 놓으면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의 신앙은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주께서 성전 밖에서의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뒤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오직 
“육체의 일”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육체는 열매가 아니고 
일(work of flesh)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월요일에 증명됩니다.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예배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확인됩니다. 직장에서 
확인됩니다. 운전 중에 확인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의 강도가 아니고, 기도의 시간적 분량이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소음을 키우지 않고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처럼 열매를 절로 
맺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인격과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들의 
표정에서, 언어에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월요일,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 우리가 새벽예배를 통해 요한복음 15장에서 
배운,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거하다”는 헬라어 μένω(meno) 입니다. “머물다, 지속하다, 
떠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거함은 잠시 방문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체류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에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신앙은 주일의 잔향이 아니라 거함의 지속성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지속되는 삶의 
너무나 소중한 성경적 예증을 이야기해봅시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성전 밖에서의 삶으로 함께 간 너무 소중한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예배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Need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성전 문 밖에서 예배의 연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성전 밖에서 시작되었고, 치유된 사람이 예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요일을 사는 성령 신앙입니다. 
예배는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확장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성령 신앙에는 
세가지 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신앙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연합(Union with Christ)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분입니다.
 두번째가 내주(Indwelling)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인도(Leading)입니다. 성령은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는 강압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멈출 줄 모르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적용 질문들을 
물어봅시다.
A. 나의 주일은 월요일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주는가?
B. 내 삶과 언어들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나?
C. 내 결정은 기도 없이 내려집니까?
D. 나는 성령의 미세한 감동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E. 나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성령과의 동행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결론입니다. ~ 멈춤은 걸음을 낳아야 합니다
지난 주 우리는 멈추었습니다. 멈추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걷습니다. 그러나 혼자 걷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었고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멈춘 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영적 순간이 
아니라, 월요일에 성령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spiritual moments on Sunday, but 
about walking with the Spirit on Monday).”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A. 주님, 내 신앙이 주일에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B. 월요일의 선택 속에서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C.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 속에 드러나게 하소서.
D.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E. 우리의 교회가 주일 교회가 아니라, 월요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리즈의 고정 선언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더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정렬되어진 
삶이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trying harder, 
but about living aligned with the Spirit).” 

 서론 ~ 우리는 주일을 살지만, 월요일에 무너집니다.
지난 주 우리는 “말씀 앞에 멈추는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멈춤은 월요일까지 이어지는가? 
주일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은 현실입니다. 주일에는 
“아멘”하지만 월요일에는 짜증냅니다. 주일에는 결단하지만 
월요일에는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신앙이 예배당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멈추게 하셨지만 그들을 그 방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감동이 아니라 월요일의 동행입니다.

 본론
 성령을 따라 “행하라” ~ 이것은 일상에서의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한 요구입니다.

[갈 5: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행하라”는 헬라어 περιπατεῖτε(peripateite) 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움직이다”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것은 곧 이 명령이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신앙은 집회에서의 감정 고조가 아닙니다. 출근길의 
태도입니다. 가정에서의 말투입니다. 일상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의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주도권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동사는 ἄγονται(agontai) 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성령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돕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싶어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지만,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 신앙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묻는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가끔 실수를 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저는 때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는 설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누가 누구를 돕는거야? 이 예배를 내가 
주도하고 예수님은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날 도우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기도를 다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쓰임을 받겠나이다.”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잠간만 
생각을 놓으면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의 신앙은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주께서 성전 밖에서의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뒤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오직 
“육체의 일”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육체는 열매가 아니고 
일(work of flesh)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월요일에 증명됩니다.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예배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확인됩니다. 직장에서 
확인됩니다. 운전 중에 확인됩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의 강도가 아니고, 기도의 시간적 분량이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소음을 키우지 않고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처럼 열매를 절로 
맺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인격과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들의 
표정에서, 언어에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월요일,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 우리가 새벽예배를 통해 요한복음 15장에서 
배운,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거하다”는 헬라어 μένω(meno) 입니다. “머물다, 지속하다, 
떠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거함은 잠시 방문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체류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에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신앙은 주일의 잔향이 아니라 거함의 지속성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삶으로 지속되는 삶의 
너무나 소중한 성경적 예증을 이야기해봅시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성전 밖에서의 삶으로 함께 간 너무 소중한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예배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전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Need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성전 문 밖에서 예배의 연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성전 밖에서 시작되었고, 치유된 사람이 예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요일을 사는 성령 신앙입니다. 
예배는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확장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성령 신앙에는 
세가지 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신앙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연합(Union with Christ)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분입니다.
 두번째가 내주(Indwelling)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인도(Leading)입니다. 성령은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는 강압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소리가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멈출 줄 모르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적용 질문들을 
물어봅시다.
A. 나의 주일은 월요일의 삶에 진정한 영향을 주는가?
B. 내 삶과 언어들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나?
C. 내 결정은 기도 없이 내려집니까?
D. 나는 성령의 미세한 감동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E. 나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성령과의 동행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결론입니다. ~ 멈춤은 걸음을 낳아야 합니다
지난 주 우리는 멈추었습니다. 멈추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걷습니다. 그러나 혼자 걷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었고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멈춘 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 신자의 삶은 주일의 영적 순간이 
아니라, 월요일에 성령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Living as a true 
believer is not about spiritual moments on Sunday, but 
about walking with the Spirit on Monday).”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A. 주님, 내 신앙이 주일에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B. 월요일의 선택 속에서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C.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 속에 드러나게 하소서.
D.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E. 우리의 교회가 주일 교회가 아니라, 월요일 교회가 되게 하소서.


